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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oray․DuPont 투자하지 말라”
전경련, “기존 외국기업의 투자확대를 막다니” … 경영환경 개선 시급

국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

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10월3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9차 전경련 국제기업위원회>에서 도레이새한 

관계자는 “2002년 400억원의 흑자를 거두면서 한국에 재투자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공단에 신규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를 정부에 타진했으나 승낙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규 외국인 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거부당한 도레이새한은 “국내에서의 수익금으로 재투자하려 했는데도 

기존 외국인 투자자의 증설을 배려하지 않는 국내 풍토 때문에 중국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DuPont 역시 한국에 8000만달러 상당의 시설투자를 검토하는 중 세무당국의 무리한 세법 적용으로 향후 경

영환경이 불리해질 것으로 판단해 투자 자체를 유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DuPont의 사례에 대해 회의에 참석했던 정부 당국자도 한국의 과세기준에 선진국에 비해 후진성을 면치 못

하고 있으며 투명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며 동감을 표시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모두 국내 노조의 공격성에 위협을 느낀다고 토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 적자기업을 인수하면서 조조까지 인수했던 일부 기업에서는 회사 내 서

로 다른 복수노조 때문에 노사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외국기업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면서도 새로운 인센티브의 도입보다는 국내에 있

는 기존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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